
2021.04.20.~2021.05.10.
슬기튼튼 1반 친구들의 즐거운 놀이

봄



차갑기만 했던 날씨가 따뜻한 햇살과 살랑 살랑 봄 햇살에 새싹들이 돋아나는 ‘봄’이라는 계절을 만나게 된 아이들이

날씨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으로 봄을 느끼게 된 아이들이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들과 하나 둘 돋아나는

풀잎들이 점점 짙어 가는 식물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고 봄의 식물과 봄의 날씨 중 봄비와 황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봄꽃과 텃밭’과 ‘황사’를 주제로 놀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봄’ 주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유아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 흐름도(4.20. ~ 5.10.)

봄 꽃의 씨앗

텃밭 채소

봄에
피는 꽃

봄 식물 봄

봄비

봄 날씨의
특징

황사



유치원 마당에 핀 꽃

“등나무에 포도가 열렸어요!

유치원에 오고 갈 때와 바깥 놀이 중 유치원 마당에 핀 꽃에

관심을 가지며, 등나무에 핀 꽃의 냄새도 맡아보고

꽃의 모양과 생김새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며

서로의 생각을 알아보고 공유해보았습니다.

유치원 마당에 있는 다양한 식물에 물을 주던 친구들이 등나무 꽃에 흥미를 보이며
생김새를 관찰하고, 향기롭게 풍기는 등나무 꽃의 냄새도 맡아보며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불가사리처럼
생겼어!

튤립에도 물을
주자!

등나무 꽃이
떨어지니까 꼭! 

겨울 왕국 같아~

친구들이랑 봄꽃과
사진을 찍어보자~



봄꽃 표현하기Ⅰ

“등나무 꽃과 튤립을 합치면 어떤 꽃이 될까요?”

마당에 핀 수국, 튤립, 등나무 꽃, 앵두나무 꽃 등 다양한 꽃을 관찰하며 꽃에 물을 주던 친구들이

여러 꽃이 합쳐지면 어떤 모양의 꽃으로 필지에 호기심을 가지며 자신이 좋아하는 꽃과 친구들이 좋아하는 꽃을 합쳐

하나의 꽃을 4분할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 광목천에도 그려 유치원 현관에 장식해주니 유치원이 더 환해졌습니다.

나는 다양한
무늬가 있는 꽃을

그릴래!

나는 내가
좋아하는 동그라미

모양으로!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칠해

봐야지~
내 꽃은

무지개야!

내 꽃에는
하트

무늬가 있어!
나는 줄무늬
꽃을 그릴래~



봄꽃 표현하기Ⅱ

“꽃에 줄무늬가 있어요!”

여러 꽃들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던 친구들은 꽃잎에 여러가지 줄무늬를 발견하고

표상활동과 함께 줄넘기로도 여러 꽃들의 모양을 표현해주었습니다.

마당에서 관찰한 다양한 꽃의 무늬를 표현하며 놀이하기 시작하자
자신이 상상한 꽃의 여러 무늬도 투명 종이에 표현해보았답니다.

이건 튤립 꽃잎처럼
길쭉한 모양이야~

나는 국화의
뾰쪽한 꽃잎이야~

이건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

나는 작고
귀여운 앵두
나무의 꽃잎!

이건 동글
동글한 수국!



씨앗 발아시키기

“흙이 없는데 씨앗이 자랄 수 있을까요?”

꽃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놀이하던 친구들이 직접 꽃을 심어 키워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볼 수 있는 꽃 중 제라늄, 해바라기, 채송화, 봉선화를 키우는 방법을 알아보며 친구들은 씨앗은 발아를 통해

꽃이 되는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씨앗을 불려 싹을 띄우는 발아 과정을 여러가지 씨앗들로 경험해 보았습니다.

씨앗이 있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고 햇빛과 물을 가득 받아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발아’의 의미를 알아보고,
다양한 봄꽃 씨앗의 발아 과정에 흥미를 가지며 관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물만 있어도
새싹이 자랄까? 

씨앗을 떨어뜨려
놓아야 해!



씨앗 심기

“꽃을 심으려면 화분이 필요해요!”

씨앗이 있는 곳을 찾기 쉽게 해줘 물을 잘 줄 수 있도록 해주고 씨앗이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발아의 과정을 통해 새싹이 돋아난 씨앗을 화분에 옮겨 심으려면 화분과 흙, 물이

필요함을 알아보고, 직접 만든 화분에 발아된 씨앗을 심어보고 이름표를 꾸며주었습니다. 

발아된 제라늄 꽃의 씨앗과 새싹을 신기해 하며 관찰하던 친구들이 계속 흙 없이 자랄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꽃을 피우고 싱싱하게 자라려면 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각자 화분을 만들어 옮겨 심어주었습니다.

새싹 옆에 흙을
꾹 꾹 눌러 줘야해!

화분에 흙을
살살 담아보자!

잘 자라게 물을
가득 줘야지~

우리들의
제라늄 화분!

완 ~ 성!



텃밭 놀이Ⅰ

“딸기가 하얀색이기도 하고, 주황색이기도 해요!”

바비큐 파티에 고기와 함께 먹을 파, 상추, 토마토, 가지 등의 채소와 딸기를 하늘정원에 텃밭에 심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물을 주러 텃밭에 올라가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딸기는 원래 빨간색인데, 이 딸기는 하얀색이에요!”라며 흰색 딸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얘들아~ 이 딸기는 주황색이야!” 라며 딸기가 익어가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딸기가 익어가는 과정을 관찰하여 텃밭 관찰 일지에 자라나는 과정을 표현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심은 채소에 물을 주고 텃밭에 올라가 놀이하던 친구들이
텃밭의 딸기와 채소의 변화되는 모습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며

텃밭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영양분을 빼앗는
잡초를 뽑아야 해!

호박이 잘 자라게
물을 주자~

나는 텃밭의
거미줄도
그려야지~

나는 내가
좋아하는 딸기를

그려야지!



텃밭 놀이Ⅱ

“딸기 잎이 부채모양이에요!”

친구들이 알고 있는 딸기는 빨갛고, 노란색 씨앗이 박혀 있다며 딸기에 대한 이전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딸기의 변화되는 성장 과정을 관찰해보면서 친구들이 직접 만든 텃밭 관찰 일지에 기록하여

평소에 맛있게만 먹던 딸기의 성장과정과 잎사귀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정원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딸기를 보던 친구들이 딸기의 색과 씨앗의 색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고,
첫번째로 익어가는 딸기의 모습과 토마토의 변화과정을 관찰하였습니다.

딸기가 일주일동안
빨갛게 익었어!

딸기 잎은
뾰족하고, 

잎맥이 많이
있어~

토마토가 익기
전에는 연두색이고
꼭지는 초록색이야!



봄비

“봄에 내리는 비는 많은 일을 한대요!”

봄비를 맞은 후 더 크게 자라난 딸기를 관찰한 친구들은 봄비에게 고마워하며 봄비가 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봄비는 식물을 잘 자라게 해줘”, “봄비는 건조한 산에 불을 안나게 해줘” 라며 봄비가 하는 일들을 그림으로 표현했습 니다.

봄 날씨의 특징 중, 아이들이 그 주에 많이 경험한 봄비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봄비의 고마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봄비는 건조한
산에 불이 나지
않도록 해준대!

봄비는 떠나다는 황사나
미세먼지를 땅으로 내려

앉게 해줘~

봄비는 우리를
시원하게도

해주지!

봄비는 꽃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줘~



황사란?

“하늘이 누런색이에요!”

봄의 풍경을 경험한 친구들이 하늘이 누렇다며 봄 날씨 중 ‘황사’에 관심을 가지며

황사는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황사가 생기는 이유와 황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 

황사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봄비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본 친구들은 봄비가 하는 역할 중, 공기 중에 떠다니는 황사를 가라 앉게
해준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며 황사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나누며 황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기정화 식물을
키워야 해!

물을 많이
마시면 좋아!

황사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은…?

창문을 닫고, 밖에
나가지 않아야 해!



황사 예방 캠페인

“황사로 부터 우리 몸을 지켜요!”

황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 황사로부터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 등을

다른 반 친구들과 동생들도 황사의 좋지 않은 점과 우리 몸이 아프지 않게 황사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하여 ‘황사 예방 캠페인’ 을 하였습니다.

황사로부터 우리 몸을 방법을 친구들과 동생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친구들이 가장 잘 지키고 있는 방법을 투표도 해보았습니다.



황사 예방 캠페인

흔히 볼 수 있는 화단의 봄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꽃마다의 다양한 색과 냄새, 

꽃잎의 모양 등을 탐색해보고 다양한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해보며,

봄비나 황사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봄의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황사로 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켜 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